
희망세상 년 월호 호(2005 12 / 39 )

발행인 함세웅:․
발행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:․
발행일 년 월 일: 2005 12 1․

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1. ,

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.

본 자료는2. http://www.kdemocracy.or.kr/KDFOMS 에서/

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

민 주 화 운 동

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

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.

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

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

힘주어 들려주십시오.

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

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

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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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자후기

여러분의소중한의견을받습니다.
『희망세상』제작과관련하여후기, 제안, 기타의견을보내주시면적극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.

의견은엽서나팩스, 인터넷을이용하시고채택되는분께는작은선물을드립니다.

주 소 : 서울시 중구 정동 34-5 배재정동빌딩 B동 2층 홍보팀『희망세상』담당자 앞

전 화 : 02-3709-7538   팩 스 : 02-3709-7530    이메일 : stonesok@kdemo.or.kr

얼마 전 친한 선배

로부터책을한권소

개받았습니다. 

『희망세상』이라는처음보는책이었습니다. 개인적으

로 잡지를즐겨보는편이라왠만한책들은다 꿰고 있

다고 생각했는데『희망세상』이란 책을 받아보고 이런

책도있구나라는생각을했습니다.  

『희망세상』을 가방에넣고 며칠을 다니다 지루한 전

철 안에서 꺼내 읽기 시작했는데 읽다보니‘교사’인

내자신이부끄럽단생각이들었습니다. 

‘민주화운동’과‘나’는 사실아주먼 별개라고여겼

습니다. 아무리내가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한 민주화운

동이라지만‘교사’라는직업을 가진사람이이리도우

리 현대사에대해모르고있다는사실에부끄러워졌습

니다. 

교육이란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라는 말처

럼 나의 인식이 곧 아이들의 인식이 된다고 생각하니

마음이조급해졌습니다. 

한평생편안히지낼 수도있었지만어려운길을걸어

간박형규목사의글도와닿았지만‘다시보는역사의

현장-목동 철거민 투쟁’를 읽으며 땅값이 비싸고 잘

사는사람들이사는동네인줄만알았던‘목동’에그런

역사가있다는것에새삼놀랐습니다. 

아무튼개인적으로모르는사실에대해알게해준『희

망세상』에감사하며한가지편집진에게부탁하고싶은

것은 시각적인 이미지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

저같은젊은사람들이읽기에도참좋을것같습니다. 

(한호영, 교사)

좋은 글 많이 싣고

애쓰시는 모습이 보

이긴 합니다만 아쉬

운 점이 몇 가지 있어『희망세상』편집진에게이 글을

씁니다. 『희망세상』은너무과거의이야기만하는것이

아닌가하는생각이듭니다. 비정규직을양산하고있는

기업 그리고 정부의 행태 등에서 진정 우리가‘민주

화’란말을쓸수있을까의문이들기때문입니다. 350

만 농민들은쌀 개방 문제 때문에벌써부터걱정이태

산입니다. 개방문제로인해 귀한 농민의 목숨이사라

져가고있습니다. 

이러한일이벌어짐에도『희망세상』에는현실과는동

떨어진과거의기억만을떠올리고현재벌어지는문제

에 대해아무언급이없습니다. 또한노동이나빈민분

야보다는명망가위주의인물들을다루는것도아쉬운

점중하나입니다. 

‘희망세상’이 없는 이들에게‘희망’이 될 수 있는,

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진정한

『희망세상』으로거듭나길바랍니다.    (박경훈, 노동자)

나의인식이곧
아이들의인식

현재의문제도
함께다뤄주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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